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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을 준 졸업식      18-02-06

졸업시즌인지라 요즘은 학교마다 졸업식을 치루기에 분주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만 두 곳의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의 한곳은 오린지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오린지 박람회장에 위치한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졸업식이었는데 따거운 햇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약 만명의 죄석을 가진 그 공연장은 만석이었습니다. 6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학생 교향악단이 분위기 풍기는 연주를 했고 20여명의 함창단이 역시 가슴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가장 박수 갈채를 많이 받은 학생은 졸업생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국가를 부른 남학생이었습니다. 노래 를 부른 솜씨나 재능도 좋았지만 그는 열성과 감정을 가득 담아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졸업식 한 시간 전에 이미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은 또 하나의 색다른 행사를 즐겼습니다. 졸업생 한사람 하사람이 부모와 가족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짤막한 인사의 말을 확성기를 통하여 공연장에 방송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형제 자매들이 그 동안 도와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졸업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을 확성기를 통하여 듣는 가족들은 사뭇 만족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 부모님들이 주는 충고와  지시 하나 하나를 잔소리로 여기고 속을 썩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겠지만 만여명이 듣는 관중 앞에서 졸업하는 아들이나 딸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린다는 공언을 듣고 그 동안 자녀가  부모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든 과거가 물거픔 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간부와 교장선선생의 연설도 다 5분 이내의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뙤앗볕  아래에서 행하는 연설인지라 그 길이가 짦을 수록 관중들에게는 좋은 연설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하여 학생대표로 연설을 한 귀여운 여학생은 최고 우등생으로서 그녀는 Scholar of Scholars 라는 친호를 갖고 짧지만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최고 우등생의 엄마가 아기였을 때 제가 귀여워 해주던 일이 어끄제 같은데 그 아기가 자라 엄마가 되었고  딸이 고등학교의 최고 우등생으로서 멋진 연설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랑스러운 여학생의 이름을 여기에 밝힙니다. 그 학생의 성명은 캐이틀린 고 (Katelyn Koh)입니다. 학교가 한인 타운에서 멀리 떨져 있어서인지 아니면 겸손한 부모들이 전혀 알리지 않아서인지 그런 최고우등생이 한인이라는 보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캐티라고 불리우는 그 최고 우등생 학생은 아비리그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학생의 연설중에서 저에게 감명을 준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깨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배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탐구해야할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고 그녀는 똘똘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연설은 대개 “감사합니다.”로 끝나지만 그 여학생은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로 연설을 마쳐 관중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낀 것은 그 학생의 엄마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700여명이 졸업을 한 그 졸업식에는 근 만명 정도의 관중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졸업자 한사람 당 13명 정도가 졸업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졸업식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졸업생의 이름이 확성기를 통하여 발표될 때마다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졸업생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학생의 이름을 크게 불르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소음기를 동원하여 장내를 진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란한 지지자들이 졸업생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흐믓한 장면이
었습니다. 저의 외손자도  졸업생 대표 연설자의 한사람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약 16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저의 외손자도 자랑스러웠지만 그 졸업식에서 최고의 영예는 위에서 말씀드린 캐이티 고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요리할 값진 졸업생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보내면서 졸업식 장을 나왔습니다.  끝 
